
우리는 미사를 참여할 때마다 성체, 곧 주님의 몸을 모

십니다. 앞으로 나아가 저마다 정중하게 절하고 사제나 혹

은 성찬봉사자가 ‘그리스도의 몸’이라고 말하면, ‘아멘’ 하

고 응답하며 입이나 손으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. 이

를 ‘영성체’라고 합니다. 그러면 영성체는 우리에게 어떤 효

과, 혹은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일까요?

영성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시킵

니다. 예수님께서는 “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

내 안에 머무르고,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”(요한 6,56)라

고 말씀하셨습니다.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

스도 안에서,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이러한 

그리스도와의 굳건한 사랑의 유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

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일치도 강화시켜줍니다(가톨릭교회교리

서 1391-1392항 참조). 또한 영성체는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을 

깨끗하게 하여 없애주고, 앞으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

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. 그래서 세례성사 때 받은 새로

운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합니다(가톨릭교회교리

서 1393-1395항 참조). 하느님의 양식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는 

하루에 미사를 여러 번 한다 해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

있습니다(교회법 제917조).

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, 마음에 담아두기에 

너무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그전에 미리 고해성사로 죄

를 없애야 합니다.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기 한 시간 전

에는 물과 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. 

이를 공복재(혹은 공심재)라고 합니다. 그러나 노인들이나 환

자,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

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(교회법 제919조).

사제는 본당에서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성당에 나올 수 

없는 병자나 노인 신자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 그분들이 

영성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이를 병자 영성체(혹은 봉

성체)라고 부릅니다. 병자 영성체를 원할 경우 성당 사무실

에 신청을 하면 정해진 날에 사제가 방문할 것입니다

영성체는 모든 신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. 신자들은 

어떤 가톨릭 성찬례이든 참석하여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권

리를 가지고 있으며, 동시에 일 년에 적어도 한 번, 가능한 

한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를 하고 성체를 받아 모셔

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(교회법 제920조).

“주님,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, 한 말

씀만 하소서.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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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그리스도의 몸…. 아멘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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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‘서울대교구 온라인 성경채널’에서 확인하세요!  |  온라인 성경채널 사이트: onbible.catholic.or.kr 

[탈출기] 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불평

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. 하지만 주

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,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. 살아가는데 음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, 그

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,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‘야훼 이레(창세 22, 

14)’의 믿음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 확인하세요!


